삼위일체 6 
니케아 공의회(The Council of Nicene, 325)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4세기 교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는 아리우스(Arius, 250-336)와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6-373)라는 두 신학자에 의해 야기되었다. 이 논쟁은 318년경 알렉산드리아 교회 내부 논쟁으로 시작되었고, 기독교 교리의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낳았으며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교회의 첫번째 공식 진술로 이어진다. 

(1) 아리우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장로였으며, 하나님의 변하지않음(impassibility), 자유(freedom), 그리고 단순성(simplicity)을 보호 하려는 열망으로부터 성자는 성부의 의지의 행동에 의해 존재하게 된 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으며, 따라서 성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부는 변하거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R. Williams, Arius Heresy and Tradition]

이 같은 주장은 근본적으로 오리겐에 의해 주장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동일본질’이나 성자는 성부께 종속되어있다는 주장에 대한 아리우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리우스는 교회에 대하여 성자의 신적 본성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정의하고,  성부와 성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은 결코 창조되거나, 출생하지 않았고, 시작이 없는 분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자신의 신적 존재 내지 본질을 다른 존재나 인격체와 공유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할될 수 있으며 변화에 종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리우스의 기독론: 신빙성 있는 자료인 아타나시우스의 ‘아리안주의 자들에 반대함(Against the Arians)’에 따르면 기독론에 있어서 아리우스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가 아니셨다.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셨던 시간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존재로 계실 때가 있었다. 오직 후에 그는 아버지가 되셨다. 아들은 언제나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로부터 창조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로고스)도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 그가 존재로 되어지기(창조되어지기) 전에 그는 존재하지않았다. 그는 또한 창조되어진 존재로서 시작이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아리우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면:

1) 성부는 성자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계셨다.

2) 성자는 창조되어졌다.

3) 성자는 성부를 알지 못한다.

이 같은 주장을 318년부터 아리우스는 영원 전부터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먼저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한 존재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심했다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아리우스가 내세운 모토는 “성자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성자의 존재는 무(nothing)로부터 창조되었지만 시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Logos)이다. 아들은 세계의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조력자 혹은 대리자였으며, 따라서 성부와 창조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이다. 성자는 하나님의 일부도 아니며, 세계 질서의 일부도 아니다. 로고스는 모든 창조물보다 앞서 창조를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존재했다. 그러므로 성자는 성부와 신적 본질을 공유하지않는다. 

(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삼위를 말하지만, 그들이 공통된 속성 내지 본질을 공유하지않은 각기 다른 세 존재라고 믿었다. 각 위는 각기 ‘다른 본질’(heteroousios)를 갖고 있다. 또한 그는 성령을 성자의 피조물이라고 보았다. 

( 비록 아리우스의 견해는 정죄되었지만, 그는 하나의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아리우스의 이 같은 문제제기와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그의 가르침은 교회로 하여금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2) 니케아 공의회

아리우스의 주장은 먼저 그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Alexander of Alexandria)의 반대를 야기시켰으며, 후에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 328년부터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된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였다. 

1) 공의회의 배경: 먼저 알렉산더는 아리우스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자 교회의 감독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아리우스의 주장이 교회 안에서 지지를 얻어 논쟁을 일으켰고, 심지어 거리에서는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Constantine)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 기독교가 양분될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이로 인해 제국 자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약 300명의 감독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시아의 니케아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2) 공의회의 결정:

“(Creed of 318 Fathers)

We believe in one God, the Father All Governing [pantokratora], creator [poieten] of all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And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begotten of the Father as only begotten, that is, from the essence [reality] of the Father [ek tes ousias tou patros], God from God, Light from Light, true God from true God, begotten not created [poisthenta], of the same essence [reality] as the Father [homoousion to patri], through whom all things came into being, both in heaven and in earth; Who for us men and for our salvation came down and was incarnate, becoming human [enanthropesanta]. He suffered and the third day he rose, and ascended into heavens. And he will come to judge both the living the dead. 

And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But, those who say, Once he was not, or he was not before his generation, or he came to be out of nothing, or who assert that he, the Son of God, is of a different hypostasis or ousia, or that he is a creature, or changeable, or mutable, the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anathematizes them.”
(“우리는 전능한 아버지시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자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부의 본질에서 나오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오신 빛이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않고 출생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며, 그 분을 통해 만물, 즉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어 인간이 되셨고, 고나 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다른 본체나 본질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라거나, 변화하거나 혹은 변질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인 사도적 교회로부터 저주를 받아 교회로부터 끊어질 것입니다.”)

니케아신조가 강조하는 것은 성부와의 관계에서 성자의 위치이다. 어떤 내용들인가? 

(3) 니케아 이후의 전개: 아리우스주의의 계속된 도전과 아타나시우스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의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아리우스주의는 교회에서 사라지지않고 잠복했다가 다음 반세기 동안 계속해서 그 모습을 나타냈다. 

1) 아리우스주의자들: 아에티우스(Aetius, d. 370)와 유노미우스(Eunomius, d.394)등은 성부로부터 나온(generate) 아들은 나지않으신(ingenerate) 성부와는 전적으로 다르며, 성령은 아들에 의해 존재하였다고 주장했다.

2) 중도 보수적 오리겐주의자들: 삼위일체의 삼 위는 하나의 신성을 소유한 “세 객관적 실체들 혹은 세 위격”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본질’을 거부했으며, 성부 혼자만이 나지않으시고 근원이 없으신 분이다.
3) ‘유사본질(homoiousios)’ 주장자들: ‘유사본질’은 안키라의 바실(Basil of Ancyra)이 제안한 용어로 중도적 입장의 신학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으로, 교묘한 모호함으로 본질을 가리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4) 아타나시우스

니케아 신앙을 변호한 대표적 인물로 328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다가373년에 사망하였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요약하고 니케아의 입장을 옹호한 “아리우스파에 대한 반론”(Orations Against the Arians)을 썼다. 

아타나시우스의 주장: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창조물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말씀을 창조할 필요가 없으시다.’ (Against the Arians 2:24)

‘한편으로, 창조의 목적을 위해, 아들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2:3)

‘성자는 성부의 신성을 공유한다.’ (1:60-61)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나, 한 신성을 공유하신다.’ (3:4)

‘나셨다(generation)는 생각 혹은 표현은 신인동형론적으로(anthropomorphically) 이해되서는 않된다.’ (1:14)

‘성자는 하나님의 본질(substance)에서 나오셨으며, 단지 그의 의지(will)의 표현은 아니다.’ (3:63)

‘성부 홀로 나지않으셨으며(unbegotten), 성자 또한 창조되지않으셨다(uncreated).’ (3:63) [begotten, unbegotten, procession은 내재적 삼위 하나님의 관계이다.]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성령이 생명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그는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며, 그의 활동은 성부와 성자와 분리될 수 없으며,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은 창조되지않으셨기 때문이다. (1:21, 27)

‘그러므로 한 거룩하시며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one holy and perfect Trinity). (To Serapion 1:27)

( 아타나시우스는 성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증거했다. 그는 성부와 성자 만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거 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삼위의 공통 사역으로 이해했다: ‘거룩하고 복된 삼위 한 조는 분리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다. 성부를 말할 때, 거기에는 말씀이 포함되며, 성자 안에 계신 성령도 포함된다. 성자를 말할 때, 거시에는 성부가 포함되며, 성령 역시 말씀 빆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성지를 통해 성부에 의해 실현되는 오직 하나의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5) 힐러리(The Bishop of Poitiers, c316-367)

‘성자는 참 하나님이시다.’ (Of the Trinity5:5)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 있어 하나다(united in substance).’ (4:42)

‘빛으로부터 빛이 나온다는 유비를 사용함.’ (5:37)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창조물이 아님을 주장함.’ (2:29, 12:55)

